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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생은 아프다. 아프니까 중생이다. 아픈 중생이 

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

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. 부처님의 말씀으

로 이야기하면, 성불하여 정토에 나는 것이다. 하

지만 중생에게 성불과 정토는 어려운 문제다. 정

토를 구현하기 위한 성불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

는 것인데, 그것이 중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대사

이기 때문이다. 다행히도 이 쉽지 않은 길에는 여

래가 한 분 계시다. 약사여래다. 동방의 정유리세

계에 계시는 약사유리광여래다. 모든 여래가 중생

을 위해 존재하지만 특히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

과 재앙을 걱정하는 여래다. 약사여래의 가피를 입

는다면 정토로 가는 길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

까. 질병과 재앙으로 시작되는 번뇌만큼은 놓을 수 

있지 않을까.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도량이 있다. 

동방의 약사여래가 바라보고 있는 도량, 전남 구례 

사성암이다.� B2면에 계속


